
대학생활의 울림 · 

‘편입（編入）’ 

김세권 

제주대학교 철학과에 편입을 해서 한 학년을 편입생으로 지내며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 철학과 학우 여러분 

께 감사드리며 학기 초 떠올렸던 여러 가지 생각들과 철학과 학우 

들의 행동에 소므그함을 느꼈던 점을 몇 글자 적어 내려가 볼까 합 

니다． 

가끔 단어를 그저 상식으로 규정짓고 그것에 맞춰서 이해하고 맙 

니다． 제가 생각한 ‘편입’ 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 기존의 틀과 

는 섞일 수 없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재학생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3학년으로 들어오는 편 

입생은 1학년 때부터 학과 생활을 해온 재학생과 유대감 형성도 

어려우며 그렇다고 형성을 위한 노력을 편입생이 하기에는 같은 

학과 내에서도 입지가 모자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적인 점을 

반영 했을 때 사실 편입생과 기존 재학생들의 사이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편입을 한 학생들은 처음부터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과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부분은 부정할 수 없었으며 또한 편입 

생을 바라보는 일반적 인 시 크이 달갑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실질 

적으로 편입생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관심을 가져 

야할 필요를 서로가 갖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 서로 관심 필요성의 부재가 서로 어울리지 않을 이유가 되어서 

는 안 된다고 느꼈지만 그렇다고 개선방안이 딱히 떠오르지도 않 

았습니다． 특히 재학생은 재학생대로 편입생은 편입생대로 생각이 

고정돼 있으며． 재학생의 고정관념은 편입생의 근본을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만들어 내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고， 재학생 입장에서 

16번째 제주 소피아 ‘울림’ 驪 i1i 



~ 대학생활의 울림 

는 사실 편입생이 없어도 그만인 것이고 더 심각하게 나아가 불편 

하다고 오판하는 것으로 미리 접근가능성을 차단한다고 샘각하며， 

편입생의 고정관념 또한 애초의 목적이 공부에 고정이 돼있어서 

학과생활을 할 필요성도 없고 재학생과 어울려야 할 필요성이 없 

다고 생각하는 줄 알았습니다． 둘 다 이렇듯 애초에 그렇거I 벽을 

만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 했습니다． 

하지만 철학과 학우들은 제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아， 저와 다른 

것이 아니고 이러한 생각 자처ㅣ를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 

다． 먼저 한 학년 먼저 편입하신 형 누나들이 나중에 들어온 편입 

생들을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챙기며 어울림이 자연스러워 졌습니 

다． 또한 회장 승수형과 부회장 승민이형도 적극적으로 편입생들 

과 합께 하고사 했습니다． 다른 모든 학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 

로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이해타산을 맞추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갓이었습니다． 같은 학과 학생으로서 

친분을 다시는 것， 함께 하는 것， 저는 너무 쉽게 본인의 상식의 

착각과 오판 속에서 벽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한번쯤 막연하게 펀입생과 재학생을 구분지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지금 이렇게 모두 함께 잘 지내고 있 

음에 제가 했었던 잘못된 생각에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이미 학우 

들은 고정된 틀을 인지조차 하지 않고 편입생을 편입생으로 대하 

지 않고 그저 같은 학우로 대하고 있었으며 제가 위에서 열심히 

열거한 부정적인 모든 것들 그것은 서만의 한정된 생각이었습니 

다． 

이미 학우들은 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정관념은 정말 어리석 

은 것이었음을 느끼며 저도 다음 편입생이 오더라도 이러한 철학 

의 신선한 경험을 교재가 아닌 직접 건네주고자 노럭 할 것입니 

다． 제가 고마웅을 느끼고 있는 만큼 이것을 전달해 주고 싶고 함 

께 공감하고 싶고 다음 학년에 철학과에 들어오는 모든 학우들에 

게도 이런 감정을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 끝으로 내년에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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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철학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대로와 함께한 순간들 

＊오리엔테얘크 & 새내기배움터 

새로운 사람， 새로운 장소， 새로운 경험이 시작되는 오티 

(OT:Orientation). 이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함께 있 

던 사람들과 곱씹게 되는 경험을 주었습니다． 생판 처음 보는 사 

람들이지만， 앞으로는 동기이며 선배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돌 

이켜 보면 상당히 어리고 웃긴 언행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 

도 그만큼의 이야기 거리와 학교생활 노하우를 얻게 되어 뜻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섀터（섀내기 배움터）는 학교생활에 크지는 않지만 ，적지도 않은 

영향을 줬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과의 사람이 같은 조에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엔 매우 불편하고 기댈 곳이 없어 불 

평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보니 같은 과에 국한되시 않 

고 다양한 과의 동기들과 친해지는 계기가 마련되는 하나의 기회 

였습니다． 다시 말해 새터는 저에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준 

사리였습니다． 	 15 유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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